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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45번 이와야지 가는 길 B5 문화

북한산과 도봉을 듣다-이호신 생활산수전B4 책세상
원상 스님의 〈토굴가〉 B6 학술

불교입문서 간행 현황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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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쉼터를 가다’ 

⑧ 삼청동 자애의집(자애통찰명상원)

Mandala

자애로 살기와 

알아차려 살기

삶은 구도의 과정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막상 어

떻게 명상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기 마련. 명상 관련 서적을 봐도 도무

지 이해가 어렵다. 용기를 내어 명상단체를 찾아가도 제대로 지도해줄 스

승 찾기가 힘들다.

이런 현대인들의 갈음에 한줄기 시원한 감로수를 선사하는 도심 속 명

상 수행처가 있다. 바로 자애통찰명상원이 위치한 서울 삼청동 ‘자애의 

집’이다.

서울 삼청동은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인테리어 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

을 받는 카페, 음식점이 즐비한 곳이다. 삼청동의 한 켠에는 조용한 가정집

이 있다.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옆으로 삼청동 골목의 깊숙한 곳

까지 가면 ‘자애의 집’이란 팻말이 길손을 반긴다.

자애통찰명상원이 위치한 ‘자애의 집’은 입구부터 예쁘게 꾸며진 가정

집이란 느낌을 많이 준다. 아름답게 꾸며진 소품과 들꽃들로 장식된 현관, 

조용히 사색하기 좋아 보이는 흔들의자 등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만다라로 꾸며진 부처님상과 정갈한 장식 등 아늑

한 분위기로 이미 명상을 시작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꽃잎과 나뭇잎 

등이 자연스럽게 놓인 좁은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오르면 2~30여 명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이 곳은 초기불교를 전공하고,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명상을 알려온 

이른바 한국불교 명상 1세대로 꼽히는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와 

천련화 전현자 보살이 함께 만든 수행공간이다.

11월 19일 기자가 찾은 ‘자애의집’에서는 자애통찰명상 심화과정이 한

창이었다. 이 자리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직장인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서로 내력을 모르는 이들이 함께 수행을 시작한 시각은 오후 7시. 저마

다 저녁식사를 하고 자애의 집에 모여 앉아 있는 이들이 수행을 통해 어떤 

마음 상태를 얻을 것인지를 잠시 생각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보다 많은 사

람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변해 있길 발원했다.

자애통찰로 초심자 마음 평화 이끌어

‘자애의 집’에 위치한 자애통찰명상원은 자애통찰명상이란 자애수행법

과 위빠사나 수행법을 주요수행으로 함께 전하고 있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챙김’ 혹은 ‘알아차림’으로 통한다. 부처님

이 전한 수많은 가르침은 바로 마음을 챙기는 마음공부법이다. 그 중 핵심

은 결국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애심을 다른 생명들에게도 함께 

전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김재성 교수와 천련화 보살은 수행하는 이들의 마음 속 가장 선하면서

도 긍정적인 마음을 발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었다. 기본적

인 명상 수행과 함께 몸사랑 명상과 먹기 명상, 음악을 활용한 명상 등 현

대화된 방법까지 동원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한다.

‘몸, 이 몸은 20년, 30년, 5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삶을 함께해온 귀한 

몸, 고마운 몸입니다. 사랑어린 감정이 느껴졌다면 그 감정을 온 몸 구석구

석에 보내 보십시오.’ B2면에 계속




